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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bereaved older adults 
participating in Jijanggi prayer. The research questions address the following: First, what is the 
psychological stress of bereaved older adults? Second, what is the impact of bereaved older adults’ 
Jijanggi prayer participation? Third, what are the perceptions of death after bereaved older adults’ 
Jijanggi prayer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study’s objectives, ten individuals who had 
experienced bereaved older adults participating in Jijanggi prayer were interviewed and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method (Hill, 2011; Hill et al., 20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xamining the psychological stress of bereaved older adults, six categories 
were identified within two domains: “emotional stress” and “stress from life’s difficulti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mpact of the Ksitigarbha prayer for widowed older adults, eight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ree areas: “Blessings that influenced family relationships,” 
“Blessings that influenced myself,” and “Blessings experienced in daily life.”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death experienced by widowed older adults after 
participating in the Ksitigarbha prayer, six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wo areas: “General 
perception of death” and “Buddhist perception of death.”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widowed 
older adults experienced a positive experience of affirming and enriching their lives through the 
Ksitigarbha prayer, while also coping with the loss and grief caused by death. They also 
demonstrated positive changes in their perception of death through the process of thinking 
positively about their own death and regaining meaning in lif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s the effectiveness of Ksitigarbha prayer as a death education tool for Buddhist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further stimulate future research on death among the elderly.

Keywords: Bereaved older adults, Ksitigarbha prayers, Psychological stress, Perce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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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켗왛
수십년을함께살아온배우자와의사별은노년기의발달단계에서경험하게되는다른위험요소들과동시에노출되므로배우자와사별한

노인의성공적인노년기발달을위한관심은상당히중요하다. 사별은남아있는배우자에게슬픔, 외로움, 우울과같은부정적인결과를초래
하게하며(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전길양, 김종옥, 2000), 사회적관계의축소라는점에서도노년기의중대한스트레스사건으로규
정하고있다(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2011). 배우자와의사별은고인에대한강한그리움, 슬픔, 불면, 고인에대한과도한집착등의애도의
단계를거치면서서서히사별의슬픔에적절히대처하고혼자지내는삶으로적응해나간다(Kübler-Ross, 1969). 

많은연구결과에서배우자사별의슬픔은오래지속된다고밝히고있다. 미국에서한국, 미국, 영국, 유럽연합, 중국의55세이상2만명이
상의배우자사별자를대상으로우울정도를분석한결과(이양현, 2017), 우리나라가1.58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연구자들은영국은노
인의외로움을개인의문제로보지않고공중보건의문제로접근하여국가혹은비영리단체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해결하고있는반면
에한국은슬픔을적극적으로표현하지못하는보수적인사회이며동시에홀로된노인에대한사회적지원이부족하다고지적하였다. 배우
자와의사별은결혼한모든사람들이경험하게되는일이지만인간이경험할수있는가장큰스트레스요인이다. 김소희, 곽진영(2022)은사
별한노인들은애도의단계에서다양한활동을통해스스로새로운환경및대인관계변화에적응하고자노력하지만초고령화시대를맞이하
여사회적지지자원이부족한노인들의특성을고려하여새로운대안도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 배우자사별노인의스트레스와심
리·사회적인부적응문제를특정한개인이나한가족의문제가아니라공동체전체의문제로인식하고사별노인의적응을위한공동체차원
에서의지원의필요성이절실하다.

사랑하는사람을잃는사별경험은한개인의삶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트라우마사건이다(이동훈, 김시형, 신지영, 2018). 배우자의상
실은동반자의상실을의미하며외로움과스트레스를가져온다. 동반자관계는사랑과사회적지지, 안락함등을제공하기때문에배우자없
이혼자사는것을받아들이고적응해야하는것은노인들에게상당한스트레스가될수있다. 배우자사별스트레스는배우자상실로인한결
핍모델(Stroebe & Stroebe, 1988)과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1999)로설명할수있다. 배우자상실로인한결핍모델은배우자상
실로인한결핍을말하며사별이전배우자가제공했던다양한지지자원의결핍으로인한스트레스이다. 이중과정모델은배우자상실로인
한일차적스트레스와홀로남겨진이후에발생하는스트레스인이차적스트레스를말한다. 배우자사별이후경험하는다양한스트레스에
적절하게대처하지못했을경우심리·사회적문제가발생하게된다.

사별노인의스트레스와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면, 노년기의사별은다른연령대의사별과는다르다. 우선, 배우자사별은남아있는사
람을노쇠하게만든다(구혜자, 2022). 노화로인한신체적어려움뿐만아니라배우자사별로인한경제적인어려움과함께이웃의죽음등은
복합적으로사별한노인의삶을위기로내몬다(Moss, Moss, & Hansson, 2001).

사별로인한스트레스는우울을일으킬뿐만아니라, 사별노인의50%는배우자사별이후1년동안주요우울증의진단기준에속하는증
상들을보이며극단적으로는자살에이를수있다(김진세, 이현수, 정인과, 곽동일, 1998; 백경숙, 권용신, 2005; Ziook, 1991). 또한, 사별과
같은트라우마사건은자신, 타인, 그리고세상에대한신념을재구성하고(신지영, 김시형, 이동훈, 2019), 스스로를비난하면서고통을경험
하며자신에대한부정적인인지를통해PTSD 증상을경험할수있다(Capps & Bonanno, 2000; Mancini, Prati, & Black, 2011). 자신
과세상에대한부정적신념, 그리고자기비난은PTSD 증상뿐만아니라급성스트레스장애를일으키므로(Belsher, Ruzek, Bongar & 
Cordova, 2012; Hansen, Armour, Wittmann, Elklit, & Shevlin, 2014), 사별이후심리·정서적인개입과가족들로부터의지지등의
자원들은사별이후의슬픔을극복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한다.

사별노인에게있어사별스트레스대처방식은사별이후관계적인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Stroebe, Stroebe, Schuts(2001)는사
별이후사별노인의사별스트레스에대한대처와적응연구에서상실중심대처및회복중심대처를개인내적인대처로, 사회적지지를개인
외적인대처로설정하였다. 특히, 배우자를사별한사람들을둘러싼주변인들의사회적지지는사별스트레스를낮추는개입전략으로서비
교적일관된결과가제시되어오고있다. 실제로, 대인관계자원중하나인가족이나친지등주변인들로부터받는사회적지지는사별을경험
한개인의심리적인적응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장수지, 2019). 주변인들로부터받는높은사회적지지는사별경험이후
에나타나는우울이나비탄등을보호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지속적인슬픔을느낄경우높은사회적지지는우울증상을낮추고긍정
적인정서를높여준다(이동훈외, 2018). 반면에사별이후낮은사회적지지는높은사회적지지를경험한사람들과달리반추를더많이하
게되며주변인들과갈등을경험할때사별의슬픔이더오래지속된다(Nolen-Hoeksema, McBride, & Larson, 1997).

사별이후다양한프로그램참여를통해사별이후의심리적스트레스에대처하는경우도있다. 최근까지실시된관련선행연구를살펴보
면, 박선우(2019)의미술치료를활용한애도프로그램, 안영란(2006)의배우자사별여성을위한개별적사별중재프로그램, 노혜란(2011)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85

A study on bereavement stress and death perception of bereaved elderly people: Focusing on Ksitigarbha prayer

의배우자사별노인을위한사별중재집단상담등이다. 이상의연구들은사별의기억을꺼내사별의상황과고통을나눔으로써서로정서적
으로지지하고현재의나로돌아오게하였음을보고하고있다. 또한고립된생활로단조로운일상을보내는사별노인들은프로그램의애도
과정을통해슬픔을표현함으로써우울과불안을낮춘것으로나타났다. 참여자들은노년기의배우자사별이자연스러운생애과정임을인식
하고수용하는과정을통해‘삶이조금즐거워지고삶에대한의욕이일어나고인의죽음을받아들이고’ 자신의노년기또한수용하게하는계
기가되었다.

한편, 노인의종교활동은삶의만족도를높여주고삶의질을높일뿐만아니라성공적인노화에도영향을미친다. 선행연구에의하면, 종
교생활을하고있는노인들은그렇지않은노인들보다덜고독하며삶에대해더만족하면서산다. 실제로, 우희순, 최유임(2017)이지역사회
에거주하는노인200명을대상으로종교활동이삶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조사한결과, 노인들의종교활동은삶의만족에기여
하고삶의질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종교는노인들이무료함을달래기위해TV를시청하게하는대신에종교활동을통해
서로접촉하고, 나아가사회에봉사하는이타적인삶을살수있도록함으로써노년기에도노인들이가지고있는잠재적인가능성을최대한
발휘할수있도록돕는다(최형숙, 2023). 실제로, 감사와같은노년기의성격강점은노인을더성숙하고행복하게한다(조아라, 정영숙, 
2012).

몇몇연구자들은노인들이종교활동참여를통해서도사별과관련된스트레스를극복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특히, 공동체내에서지속
적인기도를중심으로자신의시간과공간을채워나가며사별을애도하는데, 대표적인기도중의하나가지장기도이다. 

지장보살은예로부터끊임없이공경의내용과형식이변화하면서오늘날에도변화하고있는신앙의보살로, 지장보살을믿고경배하면수
많은호법신들이복덕을준다고알려져있다. 특히, 지장보살의서원은끝이없어가장수승한보살로여겨져오고있다. 기도를통한공감활
동은자신의좁은관점을넘어타인의정서, 생각, 상황을이해하게되고나와너사이의관계를형성하게되며자신과타인의가치에적극적
으로참여하게한다. 배우자를사별한불자들은사별한이의행복을서원하면서현세에서고통받는중생, 지옥의원귀모두불쌍하게여겨지
옥이다할때까지성불하지않겠다고서원하는지장보살기도를한다(이경란, 2021). 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은지장기도를통해배우자, 부
모, 자녀들, 즉타인의참조틀에들어가타인의고통을공감한다(장수지, 2013). 또한, 지속적인지장기도를통해나와네가하나가될수있
는마음이될때자신이명명한괴로움의삶으로부터어떤집착도없이벗어날수있게된다. 

지장기도는『지장경』을읽고지장보살의명호를부른다. 지장보살은죽은후죄의과보로나쁜세상에떨어져고통받는이들을구원하
고천도하는능력을가진보살로, 지옥에떨어진중생을구제하기위해자기가지은죄가없음에도자발적으로지옥으로들어가는이타행을
실천한다.

불교의가르침은일체행이무상이며삶의본질은괴로움이라는진리를직시하는종교적인성찰을통해삶의의미를관찰하게하는데(최
종태, 2017), 지장보살의신통력이구체적으로발휘되는곳인지하세계, 즉명부세계(冥府世界)를통해이를알수있다. 명부세계를현실의
사찰에옮겨놓은것이바로명부전(冥府殿)으로, 명부전은지옥에서구제를담당하는지장보살과지옥에서죽은자를심판하는열명의왕, 
즉시왕이주인공이다. 명부전은죽음과저승을느끼며, 현세에서내가해야할바가무엇인지를생각하게해보는곳이므로지하세계에대한
두려움을느끼게하는장소라기보다진정한자비를느끼게해주는곳이다. 

배우자사별노인들이선택하는지장기도참여행동수준은똑같이어려운상황에처했음에도불구하고종교활동을하지않은노인들과는
매우다르게나타난다(손의성, 2008). 몇몇연구자들에의하면공동체내에서함께종교활동에참여하는참여자들은다른사별자들과달리
함께고통을위로해주고지지해주고옆에있어주기도하는행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김예자(2020)의연구결과에따르면종교활동참
여행동은배우자를잃은슬픔으로인한우울및불안등의심리적인문제를직접적으로감소시키지는않지만사별경험이후다른참여자들
로부터지지받고있다고지각하는노인들은삶의적응에도움이된것으로나타났다. 종교활동을하는사람은공감적이며(전향숙, 2021), 인
지적·정서적으로안정되어있고(윤나경, 2012), 자기효능감과사회적지위및사회적책임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윤복, 2012). 배우
자사별을경험한노인들에게지장기도를중심으로한애도는노인들에게죽음의필연성에대한인식을갖게하고, 배우자의죽음에대한정
서와, 자신뿐만아니라모든사람들의죽음관련이슈들에대한불교적가치관을명료화하게할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따라서, 지장보살
의신행으로성불로나아가는자력수행의의미를적극적으로되살림으로써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이공동체내에서지장기도성취로일상
을회복하고더불어성불로나아가는수행을통해행복한노년기를보낼수있도록할필요가있을것이다. 

불교에서말하는죽음의과정은윤회의바퀴속에서육체의형태를바꾸어환생의계기가되는순간이다(이이정, 2011). 불교에서죽음은
물질적인육신이그활동을모두정지하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죽음이후인간의의지, 의도, 욕망, 탐욕은죽음을의미하는몸의기능이정
지된이후에도작용한다. 죽음이란살아있는모든사람들이일상에서경험할수있는삶의일부분이며성장과더불어끊임없이직면하게되
는현존세계에서의실제적인경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사람들은죽음에대한편견을가지고있으며죽음이라는것을금기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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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상에서제외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양진희, 2006). 불교는윤회를멈추고탄생, 죽음, 고통에서해방되기위해해탈, 열반에이르러모
든삶의집착을끊어내는것을목적으로삼는다. 사람은죽으면다시태어나기전까지49일동안중간상태에머문다. 천상계, 인간계,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수라계등의육도로이루어진윤회계로환생하여끝없는삶을되풀이하게된다. 불교에서는영혼과육체의결합체가육체를
벗는것이죽음이고탄생은육체를입는것으로죽음을다른형태의삶으로들어가는입문으로보고있다(이기선, 2003). 배우자사별노인들
이죽음에대해정확하고사실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은사랑하는사람의죽음으로인한슬픔을슬기롭고지혜롭게극복하고자신
의죽음을올바르게받아들이고긍정적으로인식할수있도록돕는삶의교육이다. 

죽음을수용한다는것은배우자사별노인이자신의죽음을자각함과동시에심리적으로무엇인가를준비할수있는것이다. 죽음을자연
스럽게받아들이는죽음이있는가하면, 내세에대한기대로죽음을수용하는죽음, 그리고죽음을고통스러운삶의도피처로생각할수있다
(Marshall, 1975). 죽음에대한성찰의부족은배우자를사별한사람들이경험하게되는죽음에따른슬픔과고통을효과적으로극복하는
것을어렵게만들수있다. 긍정적으로자신의죽음을준비하는노인이과거자신이살아온삶을의미가있었다고평가하며지금의삶에만족
하고미래의삶도긍정적으로전망한다. 죽음이후의장례기간동안죽은자와산자가함께함을통해이루어지던자연스러운죽음교육이지
금은사라져가고있지만(이윤주, 조계화, 이현지, 2006), 여전히불교는49재및지장기도등을통해죽음으로인한이별에서오는남은자의
고통을보다효율적으로극복해나갈수있도록돕고있다. 

최근배우자사별로인한정신건강예방과관련된대부분의연구들은사별한사람들의사회적인지지에관심을두기시작하면서사별자의
가족들에초점을둔연구들(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강인, 최혜경, 1998)로이루어져왔다. 이러한연구들은가족의사별을경험하고
주변인들의지지를통한성장의중요성과그중에서도사별한사람들의사회적인자원이정신건강예방에잠재적으로도움이될가능성을제
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연구들은배우자를잃은노인들이자신의슬픔을홀로어떻게다룰수있는지, 누구도도움이되지않는상황에서
자신의애도과정에서경험하는노인의심리적인어려움은어떤것이있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이해하는데제약이있다. 따라서, 배우자를
사별한노인이지장기도에참여한계기는무엇인지, 그러한지장기도참여는자신과주변인들에게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심층적으로
이해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선행연구에서밝혀진실제기도의과정에서나타난개인의내적·외적가피경험들을확인해볼필
요가있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지장기도참여행동이전과이후자신과배우자의죽음에대한인식과자신의죽음인식에는어떤변화가있
었는지에대해보다심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상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인터뷰와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Hill et al., 2005)을통해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에관한다음의세가지측면을탐
색하려고한다. 첫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과지장기도참여행동당시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심리적경험을탐색하
고둘째, 지장기도참여행동이자신에게그리고주변인들과의관계에미친영향은무엇인지를탐색하고, 셋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
기도참여행동이후죽음에대한인식은무엇인지를더심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의결과는배우자를사별한노인과지장기도참
여행동간의관계를밝혀줌과아울러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인지적, 정서적경험을보다구체적으로드러낼수있을것이며이는배우자를
사별한노인의정신건강예방및개입의바람직한방향에대해지장기도참여행동과관련된정보와지침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배우자와사별하고지장기도에참여한참여자의심리적인고통경험, 지장기도의영향, 지장기도이후죽음인식은무엇인지를
확인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심리적스트레스는어떠했는가?
연구문제2.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의영향은어떠하였는가?
연구문제3.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이후죽음인식은어떠한가?

II. 폫뭧쨤쪐

1. 폫뭧켟몿
본연구는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의『지장경』기도를중심으로한사별스트레스의극복경험과경험이후사별노인의죽음인식에대한

변화를탐색하기위한질적연구이다. 본연구는질적연구중합의에의한질적분석(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Hill et al., 2005)의방법을적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CQR은개인의내적인경험, 태도, 그리고신념을깊이있게다루는접근방
법이다(Hill, 2011). CQR은또한관찰자들이발견하기어려운내적인사건을탐구하는데에유용하다. 본연구의분석방법으로CQR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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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가장중요한점은배우자사별이라는구체적인영역에서이전에는『지장경』기도를중심으로한애도와극복경험에관해연구된적이
없었기때문이다. 또한사별한상황에서애도에대한이론적인모형이있지만, 불교내에서배우자를상실한노인들이『지장경』기도를경
험함으로써자신뿐만아니라주변인들의행동을변화하게하고자신에게심리·사회적으로미친죽음인식에대한영향에대해살펴보는데
있어서, CQR이어떠한측정방법도없고어떤질문을해야할지에대한지침이없는주제에적합하다는Hill(2011)의제안에따라본연구에
적절한연구방법론이라고판단되었다. 

2. 폫뭧�폧햋
CQR은연구목적에부합되는참여자를선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배우자사별노인들에대한선정기준을정하는것이무

엇보다중요하다. 우선적으로연구자가접근가능한참여자를연구대상자로선정하였다. 연구자의사찰에연구참여자를모집한다는짧은문
장을게시하는방식으로참여자를선발하였다. 본연구의참여자들은심리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있지않고정상적인생활을하는성인이
다. 그리고배우자들과사별후, 연구자의사찰에서장기간지장기도를하였다. 비록그들의경험시기는달랐지만, 그들이배우자사별후지
장기도를집중적으로행하였다는과정은유사하다. 

연구참여자들과직접면담을통하여연구자가재차인터뷰질문지를보여주고연구의취지와목적에대해서설명하고참여확인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들은사전면접을통해자발적이고개방적으로면접에응할것에동의하여면접일정을협의하고순서대로개별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와의면담과정에서참여자에게먼저참여자의자율성을존중하며언제라도그만둘권리가있음을알려주었다. 또한참
여자에게전사한인터뷰내용을확인시켰고참여자들은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였다. 마지막복사본에서는비밀유지가되었는지에대해다
시검토하도록하였다. 참여자들의인터뷰는녹음되었으며인터뷰데이터를분석에이용하기위하여모든녹음을전사하였다. 인터뷰과정
중에는정확한전사와참여자와의능동적인상호작용을위하여메모를하였으며인터뷰이후에도참여자와의경험에대한메모를하였다.

1. 폫뭧�폧햋핓캧쪿햋폫옴캧쟘퓋핳
캧옻쪃 캧쪿햋 폫옴 캧쟘퓋핳

1 뺣 80샻 캧뫛
2 뺣 60샻 ퟃ쫌
3 팿뺯 70샻 ퟃ쫌
4 뺣 70샻 ퟃ쫌
5 팿뺯 70샻 ퟃ쫌
6 뺣 80샻 캧뫛
7 뺣 80샻 캧뫛
8 뺣 70샻 ퟃ쫌
9 뺣 70샻 ퟃ쫌

10 뺣 70샻 캧뫛

3. 폫뭧혃�쨊햋웇퀓ퟌ

1) 연구절차
CQR의주요단계는크게4단계로이루어진다. Hill(2011)의CQR의단계를참고한본연구의절차는다음과같이이루어졌다.
1단계는연구를시작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본연구자는주제를선택하고합의팀을선정하고문헌연구를읽고, 연구자의경험에대

하여생각하고, 파일럿인터뷰를실시한것을기초로연구질문을만들고참여자를모집하였다. 본연구자는개방적인태도로데이터를수집
하였으며참여자들이그들의방식대로연구주제에대하여이야기할수있게만들었다. 데이터는전화, 인터뷰, 질문지를통하여수집하였으
며, 참여자에게미리정해진반응으로생각하도록강요하지않으면서개방형질문을사용하였다. 인터뷰를통하여수집된데이터는말한그
대로전사하였다. 전사이후전사내용은참여자에게보내졌고잘못된부분은수정하거나첨가할기회를가졌다.

2단계는전사가이루어진후합의팀이각사례를분석하는단계이다. 먼저내용별로영역을분류하고데이터에서나타나는서로다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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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념에대해생각한뒤원데이터를이영역에놓았다. 합의팀은데이터를영역으로조직화하였으며데이터의의미를해석하지는않았다. 
데이터가영역으로조직화된후, 합의팀은각영역별로참여자가말한것을요약하였다. 합의팀은참여자가한말을사례의맥락을분명하게
고려하여더욱더간결하게요약하였으며참여자들이한말의본질을추출하고핵심개념을만들어냈다. 이시점에서그동안의연구내용을감
수자에게보냈으며감수자는합의팀이한모든것을검토하고변경사항을제안하였다.

3단계는합의팀이각영역내에서참여자들의반응에어떤주제나패턴이있는지를탐색하는단계이다. 이질문에답하기위하여합의팀은
각영역내의반응을데이터를특징짓는서로다른범주에넣는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CQR의데이터분석과정의모든단계는이론으로부
터도출된것이아니라데이터로부터범주가생성되었으며모든결정은합의팀의합의에의하여이루어졌다. 

4단계는교차분석단계이다. 결정된사항을감수자에게보내고감수자의의견을종합하여합의팀이다시합의하였다. 합의에의하여이루
어진모든결정을끝으로글쓰기를하였다. 연구자는질적으로좋은이야기를전달할때까지계속다시고쳐쓰는작업을하였다. 

2) 합의팀구성
자료분석을위해합의팀을구성하고논문지도교수가감수자의역할을담당하기로하였다. CQR 합의팀은본연구자및2명의CQR 분석

경험자등3명으로구성하였다. 본연구자와본연구의합의자인상담전공박사과정1명은대학원과정에서질적연구교과목1개를수강하였
으며질적연구워크숍에최소2회이상참여하였다. 한명의합의자는현재상담심리교수로재직중이고CQR로여러편의논문을게재한경
험이있다.

3) 질문지구성및자료수집
(1) 면접질문지구성

문헌연구결과를토대로작성된인터뷰질문지는배우자사별에서배우자사별이후지장기도에참여한사별자들을대상으로3차례파일
럿테스트를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3차례에걸쳐인터뷰초안을검토하면서순서와정확성뿐만아니라질문이적절한지를살펴보았으며, 질문을받았을때참여
자가어떻게느낄지에대해상상해보고연구자에게의견을제시하였다. 그결과를토대로인터뷰질문이여러차례재구성되었고최종적으
로10개의반구조화된인터뷰질문지를완성하였다.

2. 쨓뭧홫핳�쯫ퟃ줳ힻ
폫뭧줳혗1 쨫풫햋캧쪿킟옃킟삏펯쎛픷졫펯쎟탧잧헼몸픿폻삏맻?

1 줯폂핯맻햠싟폃삏맻? 
2 쨫풫햋캧쪿핯펯쎟컘맼, 삋뺇핯싟폃삏맻? 
3 쨫풫햋캧쪿핯캱픿샻삏�솿삏펯쎛삏맻?(�솿, 쇔, 맻�뫻)
4 쨫풫햋캧쪿핯훷쪻핓캱픻펯쎛삏맻? (햋뼻펌픜, 몸혗헼펯옟풻심)

폫뭧줳혗2 쨫풫햋캧쪿핯ힻ햠밫솿�폧삏햋탛쨊훷쪻핳싟뫷핓뫻몿폋펯쎟폼픿짳�삏맻?
5 쨫풫햋캧쪿핯펯쎶몇캯팿푏삏맻?
6 ힻ햠밫솿삏뺓핓캱폋펯쎟폼픿짳�삏맻?(캱픿샻삏�솿, 쇔, 맻�뫻심햋픛왨몇)
7 ힻ햠밫솿삏훷쪻핳싟폋몇펯쎟폼픿짳�삏맻?(햋뼻펌픜, 훷쪻핳싟뫷핓뫻몿, 몸혗헼펯옟풻심햋픛왨몇)

폫뭧줳혗3 쨫풫햋캧쪿뫷뫻옣숗훸핇핳탘픻펯쎛맻?
8 쨫풫햋캧쪿핯훸핇폋샻컘맼쫳헼핯햃삏ힻ쾇먗훷켳풏. 
9 펯쎟훸핇핯횆픻훸핇핯앷뫛컘맼삏ힻ쟋틻훷켳풏.

10 쨫풫햋캧쪿핯ힻ쾈헼픷왗탟탗ힻ햠밫솿퐻햋탛뫷�핳쨊훷쪻핳싟폋샻훸핇핳탘픻펯쎟뫻옣핯햃샟뫛컘맼탨샃뱇?

(2) 인터뷰및자료수집
인터뷰및자료수집은2023학년도9월부터12월까지이루어졌다. 연구자는먼저참여자들에게본연구의목적, 소요되는시간, 녹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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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비밀유지등에대하여설명하였다. 그이후배우자사별이무엇인지에대한설명을한뒤배우자사별이본연구에맞는지를다시한번확
인하기위하여사별스트레스를체크하였다. 이질문지를통하여배우자사별에서본연구에서정의한배우자사별의개념에부합하는지에
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그뒤에지장기도참여에대해생각해보도록하였고반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하여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50분에서1시간20분정도가소요되었다.

4. 햋웇쭿켘
본연구의목적은배우자사별자중배우자사별자의사별스트레스, 지장기도참여와그들이경험한생각과느낌이배우자사별자에게미

친영향, 배우자사별자의죽음인식등을탐색하는것이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배우자사별자10명을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배우자사별자들에대해심층적인연구를하기위하여그들의경험을있는그대로살펴보기위한합의에의한질적분석(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Hill et al., 2005)의방법을사용하여배우자사별자의사별경험및지장기도이후죽음에대한인식을
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배우자사별자의사별경험및지장기도이후의죽음인식을살펴보는데목적을두고있다. 분석과정은① 개별
적인분석단계, ② 개별분석에대한교차검토단계를거쳐불일치를줄이고③ 감수를거쳐최종적으로합의에따른결정을하는단계를거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각각1개의배우자사별사례를축어록으로풀고주제별로내용을정리하고각자영역을만든후토의를거쳐서영역
을결정하였다. 나머지배우자사별사례도읽고영역을만든후, 합의팀이모여서일치하는부분과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합의과정을
거쳤다. 각배우자사별사례별핵심개념구성및1차감수를받고교차분석을한뒤핵심내용및교차분석을다시감수받았다. 합의팀은감수
자가검토한부분들을다시살펴보며, 합의를통해배우자사별사례영역에대해수정, 보완하였다.

III. 폫뭧몫뫷

1. 쨫풫햋읷캧쪿뽳핳핓탧잧헼킟옃킟
본연구에서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심리적스트레스를살펴본결과‘정서적스트레스’, ‘생활의어려움에서오는스트레스’의2개영역에

서6개범주가도출되었다. ‘정서적스트레스’ 영역에서는‘외롭고슬픈마음이듦(전형적)’, ‘미안한마음이듦(드문)’, ‘불안하고우울한마음
이듦(드문)’, ‘소외되고고립된마음이듦(드문)’의4개범주가도출되었다. ‘생활의어려움에서오는스트레스’ 영역에서는‘혼자서감당해야
한다는부담감(변동적)’, ‘사별직후경제적압박감(변동적)’의2개범주가도출되었다.

3. 쨫풫햋읷캧쪿뽳핳핓탧잧헼킟옃킟
폼폨 쪏훷 캧옻퀓

혐켗헼킟옃킟

1) 푳왨뫛킧쟃핇핯싡 헿헼(5)
2) 짳퍃쟃핇핯싡 싗줳(1)
3) 쮃퍃뫛풫풳쟃핇핯싡 싗줳(1)
4) 쾇푳숓뫛뫛잸숗쟃핇핯싡 싗줳(1)

컘핓펯옟풻폋켗퐟삏킟옃킟
1) 햋켗먋샴퍷샟삏쭻샯먋 쪻쇔헼(2)
2) 캧쪿ힼ몸혗헼퍐쨐먋 쪻쇔헼(3)

1) 정서적스트레스
(1) 외롭고슬픈마음이듦

“아내가떠올라서슬퍼질때도있고외로울때도있다. 스님께서아내를정말사랑해주셨다. 8년동안요양원생활을해서저는준비된이별이었지만심
리적고통이아주컸다.” <연구참여자5>

“남편이가고마음이어려웠지만항상회사로출근해서열심히일을했어요. 일하고나면피곤하니까잊어버릴수있었어요. 집에가면남편이항상들어
오는것같고집에누워있는것같고그런시기가있었어요. 일하면서마음을흘려버리고웬만하면슬픈생각을안하려고했다. 지금가만히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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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생각해도나도대단했구나, 슬픔속으로쑥빠지지않고또축처지지않고내가힘을내서살아야한다라는생각에열심히밀고나간거같아요. ‘밀
고나가야지요’, ‘참고가야지요’, ‘운다고해서누가해주는거없어요’라는생각을주로했다. 닥치면어떨지몰라도각자자기가견디기나름이죠. 애들
이불편하고속상해하니까엄마가꿋꿋이버텨나가야애들도힘을내죠. 저는그과정을‘나만믿고내가족만믿고내가이러면안된다’라는생각만하
면서살았어요.” <연구참여자6>

(2) 미안한마음이듦

“연명치료를하지않아서마음이아주많이아프고죄책감을느끼고있다. 한편으로는잘보냈다고생각한다. 부처님곁에서라도아프지말고살아가라
고하고있다.” <연구참여자5>

(3) 불안하고우울한마음이듦

 “작년에는‘내가이렇게살아서뭐하나’ 이런생각을몇번한지몰라요. 병원가서이런이야기를자주했어요. 우울증진단을받고난뒤약을복용하고
있어요. 지금은그래도많이나아진거같아요. 작년12월부터조금씩나아지는것같아요. 지금은주말되면아이들이아기를데리고오곤해서조금씩
치유가되고있어요. 지금은낮에일이없으면밖으로다니기도하고절에도가고절에안가면신랑한테갔다오고해요. 내스스로가내마음을달래려고
노력하고있지만아직은아닌것같아요.” <연구참여자2>

(4) 소외되고고립된마음이듦

“사람들이저한테‘아유벌써간지가언젠데즐겁게지내라밖에나가서친구를사겨라’고해요. 이런말이저를정말짜증나게해요. 저여자는남편보내
놓고돌아다닌다는이야기를들을까봐한번도밖에나가본적이없어요.” <연구참여자2>

2) 생활의어려움에서오는스트레스
(1) 혼자서감당해야한다는부담감

“혼자농장에후래쉬를들고올라갈때그때는안좋아요. 밖의일을남편이맡아서해결을해줬는데이제제가해결해야할때가있어요. 기계가고장이
나면어떻게했었지? 하고예전기억을떠올려서할때, 남자할일을내가할때생각이많이나요.” <연구참여자4>

“남편이해주는대로집에서가정주부로살았지관공서에가서도장한번찍어본적이없었어요. 바깥일이이렇게힘든지몰랐어요. 가장이하는일이따
로있다고생각했는데막상지금은제가가장노릇을모두하고있어요. 세금이니뭐니이런것들을모르면안되는상황이된거죠. 경제적인것을너무몰
랐던거죠. 바보가된기분이었어요. 누구에게도움을청해야할지도모르는상황에서참막막했어요. 1년정도하고나니까그런것들이이제정리가되
고있어요.” <연구참여자9>

(2) 사별직후경제적압박감을경험

“남의집에서애들하고힘들게살았어요. 한20년일하다가50대에돈을모아서집을사면서부터좋아졌어요. 20년동안이사를25번을다녔어요. 지금
은그보람을느끼고있어요.” <연구참여자7>

“혼자서벌어서살아야하잖아요. 먹고사는게가장힘들었죠. 고된삶의연속이었어요. 생계를꾸려나가는게힘들었어요. 그동안내내일을해왔어요. 
일을그만둔지는2-3년정도된것같아요.” <연구참여자8>

2. 쨫풫햋읷캧쪿뽳핳핓ힻ햠밫솿�폧쇔핓폼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이자신, 주변인들에게미친영향을살펴본결과‘가족관계에게영향을미친가피’, ‘나자신에

게영향을미친가피’, ‘생활에서경험한가피’의3개영역에서8개범주가도출되었다. ‘가족관계에게영향을미친가피’ 영역에서‘자녀들양
육의순조로움을경험함(변동적)’, ‘꿈을통해가족과관련된나의어려움해결을경험함(변동적)’의2개범주가도출되었다. ‘나자신에게영
향을미친가피’ 영역에서‘내마음이편안해짐(전형적)’, ‘지혜와힘을받음(드문)’, ‘돌봄의가피를경험함(변동적)’의3개범주가도출되었다. 
‘생활에서경험한가피’에서‘규칙적으로생활할수있게됨(드문)’, ‘지속적으로절에다니게됨(드문)’, ‘일상에서지장기도를하게됨(드문)’
의3개범주가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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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쨫풫햋읷캧쪿뽳핳핓ힻ햠밫솿�폧쇔핓폼
폼폨 쪏훷 캧옻퀓

맻홬뫻몿폋몇폼픿
짳�맻

1) 햋뼻싟펌픜핓퀗홫왗풻픿몸 쪻쇔헼(2)
2) 뷃픿�맻홬뫷뫻옣숗뺓핓펯옟풻몫픿몸 쪻쇔헼(4)

뺓햋탛폋몇폼픿짳�맻
1) 뺯쟃핇핯퍃ퟋ 헿헼(8)
2) ힻ퐻픿쨖핇 싗줳(1)
3) 쇇쫿핓맻읷몸 쪻쇔헼(3)

컘폋켗몸맻
1) 믗�헼픷왗컘퀓햃몇숣 싗줳(1)
2) ힻ쾈헼픷왗혃폋샟샃몇숣 싗줳(1)
3) 핷캼폋켗ힻ햠밫솿읷몇숣 싗줳(1)

1) 가족관계에서의가피경험
(1) 자녀들양육의순조로움을경험함

“지장보살님께제가마음먹은대로해달라고기도해요. 우리식구들가족만해도아주많은데요. 기도를하기만하면그대로다들어주시는것같아요. 
큰거는아니지만손자가학교가게되었을때도가까운학교에입학하고졸업하고그랬어요. 그런것들을저는가피라고생각하고있어요.” <연구참여
자6>

“아이들이착해요. 또제말을잘들어요. 그것도가피죠. 아이들이다잘자라줘서얼마나다행인지몰라요. 지금은지장기도를하면무슨걱정이없어요. 
가장큰가피죠.” <연구참여자7>

(2) 꿈을통해가족과관련된나의어려움해결을경험함

“절에다니면서정말가피를많이봤어요. 아직까지애들건강한거그게최고의가피라고생각해요. 아이들이자주와주는게최고로행복해요. 불편한
게없어요. 이모든게저는부처님의가피라고생각해요. 기도하고오면꼭꿈에선몽을하더라고요. 꿈꾸고나서한달있으면꼭원하는바가이루어졌
어요. 할아버지돌아가시고난뒤에기도를했어요. 집에돌아와서꿈을꾼거예요. 꿈에어떤절을갔는데산에길이새로났어요. 위에는헌길아래는새
길이나있었는데저는환한길로왔어요. 또꿈을꿨는데우리집앞에제비떼가새카맣게날아왔어요. 이후에한달인가있다가할아버지가살아생전내
놓은건물이있었는데계약이안되어서애를먹었어요, 그런데그건물이계약이되더라고요. 덕분에빚을다갚았어요.” <연구참여자1>

“제일을하다보면가끔씩은아찔한순간이있을때가있어요. 사고비슷하게그게사전에예측이되는때가와요. 저도혹시잘모르긴하지만아, 이게
나의기도덕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제가하는일이잘못하면큰사고로이어질수있거든요. 그런때는안전장치를다시한번점검하죠. 그런
예감이그냥와요. 지장보살님가피인지.. 미리어, 이러면안되는데.. 하는게마음속으로들어와요. 그덕분에그런게사전에예방이되죠, 그런직감이
와요.” <연구참여자3> 

2) 나자신에게있어서가피경험
(1) 내마음이편안해짐

“스님과같이항상지장기도를했어요. 지금도스님이하시는대로절에올때마다지장기도를따라해요. ‘지장보살지장보살’을수도없이하지요. 스님
께서그렇게하고계셔요. 날마다기도하고계시는걸보고저도좋을때도나쁠때도늘기도가저절로됩니다. 지장기도를하고나면숨쉬는게좀자유
롭다고나할까요. 그냥하지않고숨을쉬면서하는게느껴지거든요. 뭔가걱정거리가생길때도숨쉬면서지장보살을찾으면희안하게도금방걱정거
리가없어져요.” <연구참여자1>

“‘지장보살지장보살’ 할때가가장행복해요. 일을다끝내고누워있을때지장보살염주돌리고할때그때가가장행복해요. 친구들은이나이되니까
잠이안온다고하면서수면제를처방해서먹는다고하는데저는할일이산더미처럼많아서잠은잘자요. 농장만잘운영하면되겠지, 그런생각을하면
서살죠. 많이안정됐어요. 제마음이안정되니까좋아요. 공양도못하고주위에서그냥쓰러질까봐걱정했는데기도덕분에지금은잘버티고있어요.” 
<연구참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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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혜와힘을받음

제가가장힘든시기에버틸수있는지혜와힘을주신거라고생각해요. 너무감사하죠. 항상기도할때스님, 신도님들께감사하다는기도를올려요.” 
<연구참여자4>

(3) 돌봄의가피를경험함

“절에가면노보살님들이‘먼데서와서고맙다’고하면서손을잡아주셨어요. 나를위해서갔다고생각을했는데반갑게맞아주셔서너무고마웠어요. 
여러노보살님들이따뜻하게맞이해주신게지금도그생각이나요. 그모든게지장보살님의가피라고생각해요. 그리고남편이간이후에많은사람들
이저를도와주려고하는것도기도가피라고생각해요. 남편을대신해서회의를가면저만여자잖아요. 서로가다알고몇십년을같이했던사람들이니
까도와주려고해요.” <연구참여자4>

“주위에착한사람들이많았어요. 저를도와주는사람들도많았어요. 스님을만난것도기적이고저를도와준사장님도그렇고조상님들도그렇고다부
처님가피였다고생각해요. 스님이불법에대해서말씀하실때마다얼마나귀에들어오는지몰라요. 예전에수덕사에서처음으로수계식을했어요. 그때
스님께서해주신말씀이아직도생생해요. ‘앞으로는정말좋은생각을많이해서좋은일만있을거야’라고해주셨어요. 그스님말씀이마음에와닿았어
요. 예전에는천도재를못했는데지금은조상님들을잘섬기고있어요.” <연구참여자7>

3) 생활에서의가피경험
(1) 규칙적으로생활할수있게됨

“기도덕분에잠도잘자고규칙적으로살게되었어요.” <연구참여자5>

(2) 지속적으로절에다니게됨

“절에오는게최고의치유였어요. 막내아들100일때부터절에다녔어요. 지금도절에다니면서기도하는게가장행복해요. 절에가면기도하고법문듣
고친구들도만나고하는게외롭지않게해준거같아요. 저를가까이에서가장많이도와줬어요. 지금생각해보니남편이갑작스럽게가고난뒤지금까
지저를저답게버티게해준힘이기도에서나왔다고봐요.” <연구참여자1>

(3) 일상에서지장기도를하게됨

“절이아니어도혼자있을때도매일지장보살을찾아요. 혼자흥얼거리고다녀요. 스님이가르쳐주신대로‘지장보살지장보살’ 하면서다녀요. 거의매
일해요. 새벽에일어나면천수경을틀어놓고있고낮에는일하면서도마음속으로늘지장보살을찾아요.” <연구참여자2>

3. 쨫풫햋읷캧쪿뽳핳핓ힻ햠밫솿�폧쇔핯훸핇핳탘핓쪻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이후경험한죽음인식의변화를살펴본결과‘일반적인죽음인식’, ‘불교적죽음인식’의2개영

역에서6개범주가도출되었다. ‘일반적인죽음인식’ 영역에서‘편안하게죽고싶은마음(전형적)’, ‘폐끼치지않고가고싶은마음(드문)’, ‘아
쉬움없이살다가고싶은마음(변동적)’, ‘남은사람들이마음아프지않길바라는마음(드문)’의4개범주가도출되었다. ‘불교적죽음인식’ 
영역에서‘불교를통해좋은죽음에대해알게됨(변동적)’, ‘선업을쌓으며죽음을준비하고자함(변동적)’의2개범주가도출되었다. 

5. 쨫풫햋읷캧쪿뽳핳핓ힻ햠밫솿�폧쇔핯몸훸핇핳탘핓쪻
폼폨 쪏훷 캧옻퀓

핷쨓헼핳훸핇핳탘

1) 퍃몇훸뫛탱픻쟃핇 헿헼(6)
2) 빷�ힻ퍅뫛맻뫛탱픻쟃핇 싗줳(1)
3) 팿큧풻폁핯캯샟맻뫛탱픻쟃핇 쪻쇔헼(2)
4) 뺣픻캧얇싟핯쟃핇팿ힻ퍅밳쨏앷삏쟃핇 싗줳(1)

쮃뭋헼
훸핇핳탘

1) 쮃뭋읷�횆픻훸핇폋샻퍇몇숣 쪻쇔헼(3)
2) 켛폀픿턎픷졫훸핇픿훻찿뫛햋 쪻쇔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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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죽음인식의변화
(1) 편안하게죽고싶은마음

“늘기도를통해서죽음에대한준비를하고있어요. 기도할때마다늘‘부처님감사합니다’라는기도만해요. 업장소멸을해달라고기도하고있어요. 지
금도그렇게기도하고있어요. 그저자다가편안히가고싶어요. 잘때경전을한번씩읽고자요. 천년만년살다가죽지말고아프지말고편안히갔으면
좋겠다고기도하고잠자리에들어요.” <연구참여자1>

“죽음에대해불안하거나죽음에대한준비같은것도아직은생각해본적이없어요. 애들고생안시키고편안하게죽고싶어요. 8년동안병원에서남편
병간호하면서아픈사람들을너무많이봤어요. 자는듯이편안하게가고싶어요. 덕을많이쌓진않았지만편안하게가고싶어요.” <연구참여자2>

(2) 폐끼치지않고가고싶은마음

“남편의죽음을보고는갈때는다내려놓고간다는것을느꼈어요. 저도그렇게하려고요. 아무리내려놓는다고해도지금은생활이니까돈에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도남한테조금이라도폐를끼치지말고살다가가는게욕심을내려놓는거라는것을배웠어요. 옛날에는뭔가가있어야한다고생각했
는데지금은그런건다소용없고내가편하게있다가편한마음으로남한테밥한끼살정도만있으면된다, 그렇게살다가는게맞는거다라는생각이
들어요. 지금은그게다부질없다는걸알아요. 집이없으면단칸방에살아도되고그렇게살다가간들괜찮아요. 자식한테손안벌리고거기에맞게살
다가가면되지, 이런생각이들어요. 스님으로부터지혜를배우는게많아요. 남편이가고난뒤스님께서저한테‘다괜찮다’고‘공양이나잘하시라’고하
셨어요. ‘모자꼭쓰고다니라’고도하셨어요. ‘나혼자잘살수있어’라고생각해요. 그렇게살다갈려고요.” <연구참여자4>

(3) 아쉬움없이살다가고싶은마음

“제가사랑하는세분이모두가고저만남았어요. 집사람이아플때혼자된다는걸알고있었어요. 다부질없는일이죠. 세상에공짜는없잖아요. 사람답
게살자고생각하고있어요. 죽음준비는다된것같아요. 아무때나가더라도후회는없을것같아요.” <연구참여자3>

 

“내가어느날갑자기고독사하는생각도들고그래요. 이러다가혼자죽는거아닌가. 저는연명치료는안하겠다고사인해놨어요. 좋을것같아서요. 아
내한테도아쉬움은없어요. 저의미래가아니라사랑하고아끼는손주들때문에힘들것같아요. 좋은생각을가지고갈것같아요. 앞으로손주들을위해
뭔가희생을하지않겠는가? 싶어요. 성지순례를다니고싶어요. 그동안에가고싶었는데못갔거든요.” <연구참여자5>

(4) 남은사람들이마음아프지않길바라는마음

“죽음을생각하면자식이가장먼저떠오르죠. 하나남은딸이생각나요. 제가죽으면딸이힘들거같아요. 제가죽으면딸한테는친정이라는존재자체
가없어진다는생각이들어요. 아들이가고난뒤아들생각을안하려고노력해왔지만걷다가아들닮은사람을보면‘우리아들도저렇게건장했는데’라
는생각이들어요. 그런말을딸한테못했어요. 내마음하나아프면되지딸마음도아프게하고싶지않아서요. 죽음은마음을아프게하잖아요. 제가죽
으면딸이마음아프지않기를바라죠.” <연구참여자8>

2) 불교적죽음인식의변화
(1) 불교를통해좋은죽음에대해알게됨

“남편이떠났을때는몰랐어요. 스님께서법문에서울고불고하는건다생각이라고하셨어요. 지금은알아요. 물로돌아가고불로돌아간다고하셨어요. 
제가돌아갈데가있다는것이좋은일이라고생각해요. 즐거운죽음을맞이할수있을것같아요. 몸은없어도온우주가내몸이되는거라고생각해요.” 
<연구참여자6>

“죽어서부처님만나면뭐라고말씀드리지? 잘살려고노력하고왔다는생각이먼저들어요. 만일부처님을만난다면하고싶은이야기가딱한가지있
어요. ‘부처님, 제가잘살려고노력했는데이승에서살면서못한게있다면부처님께서가르쳐주세요’라고요. 제가어떻게해야되냐고묻고가르침대로
따르고싶어요.” <연구참여자7>

(2) 선업을쌓으며죽음을준비하고자함

“스님께서법문에서언제나만족한삶을살라. 스스로만족하고스스로지혜로운삶을살아야한다. 여법하고맑고향기로운불자가되는게쉽지않다, 
시간이없다, 이런말씀을자주하셨어요. 아내는떠났지만이제인생이보여요. 여법한불자가되고싶어요.” <연구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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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부처님말씀을듣고있어요. 죽을때까지들어야죠.” <연구참여자6>

IV. 몫왛쨊뽷핓
본연구는배우자를사별한노인이지장기도에참여한계기는무엇인지, 그러한지장기도참여가그들에게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

심층적으로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한연구문제는첫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심리적스트레스는어떠했는가?, 둘째, 배
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의영향은어떠하였는가?, 셋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이후죽음인식은어떠
한가?였다.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배우자를사별하고지장기도경험을경험한적이있는연구대상10명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그리
고지장기도경험을심층적으로탐색하기위하여합의에의한질적분석(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Hill et al, 
2005)의방법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심리적스트레스를살펴본결과, ‘정서적스트레스’, ‘생활의어려움에서오는스트레스’의2개영역에서6
개범주가도출되었다. ‘정서적스트레스’ 영역에서는‘외롭고슬픈마음이듦(전형적)’, ‘미안한마음이듦(드문)’, ‘불안하고우울한마음이듦
(드문)’, ‘소외되고고립된마음이듦(드문)’의4개범주가도출되었다. ‘생활의어려움에서오는스트레스’ 영역에서는‘혼자서감당해야한다
는부담감(변동적)’, ‘사별직후경제적압박감(변동적)’의2개범주가도출되었다. 이는배우자의사별이개인에게다양한스트레스를유발함
을알수있는결과이다. 

‘슬픔’과‘외로움’은장수지(2013)의연구에서노년기배우자가사별후겪는적응과정에서경험한정서적현상과일치하는결과이다. ‘미
안함’은중년기의배우자사별경험을탐색한박경례, 박재연(2022)의내러티브연구에서미안하고, 후회스러움, 죄책감등의감정이나타난
것과같은맥락의결과이다. ‘불안하고우울한마음’이도출된결과는배우자의상실이외로움와우울을유발하는매우중요한생활사건이라
는Strobe, Strobe와Hansson(1988)의주장과일치하는결과이다. ‘고립’의경우, 배우자사별로인해노인들이사람들과의접촉을회피
하는고립생활을하기도한다는김승연, 고선규, 권정혜(2007)의연구와도같은맥락의결과로이해할수있다. 

둘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이자신, 주변인들에게미친영향을살펴본결과‘가족관계에게영향을미친가피’, ‘나자
신에게영향을미친가피’, ‘생활에서경험한가피’의3개영역에서8개범주가도출되었다. ‘가족관계에게영향을미친가피’ 영역에서‘자녀
들양육의순조로움을경험함(변동적)’, ‘꿈을통해가족과관련된나의어려움해결을경험함(변동적)’의2개범주가도출되었다. ‘나자신에
게영향을미친가피’ 영역에서‘내마음이편안해짐(전형적)’, ‘지혜와힘을받음(드문)’, ‘돌봄의가피를경험함(변동적)’의3개범주가도출되
었다. ‘생활에서경험한가피’에서‘규칙적으로생활할수있게됨(드문)’, ‘지속적으로절에다니게됨(드문)’, ‘일상에서지장기도를하게됨
(드문)’의3개범주가도출되었다. 이러한결과는지장기도는기도를하는당사자뿐만아니라가족과주변인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
것을시사한다. 

기도를통해염원하는마음이기도하는연구참여자들의마음을달래고, 그영향이가족들에게도전이되어나간것으로이해할수있다. 특
히몇명의연구참여자는‘꿈’을통해문제가해결되는것을경험했는데, 이것은꿈을통해무의식의내용을의식화한다는분석심리학적인시
각으로볼때(이부영, 2014), 지장기도는개인의무의식의영역을의식화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지장기도가자
연스럽게불교신행과도연결되어개인의삶의의지가다시일어설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이지장기도참여행동이후경험한죽음인식의변화를살펴본결과‘일반적인죽음인식’, ‘불교적죽음인식’의
2개영역에서6개범주가도출되었다. ‘일반적인죽음인식’ 영역에서‘편안하게죽고싶은마음(전형적)’, ‘폐끼치지않고가고싶은마음(드
문)’, ‘아쉬움없이살다가고싶은마음(변동적)’, ‘남은사람들이마음아프지않길바라는마음(드문)’의4개범주가도출되었다. ‘불교적죽
음인식’ 영역에서‘불교를통해좋은죽음에대해알게됨(변동적)’, ‘선업을쌓으며죽음을준비하고자함(변동적)’의2개범주가도출되었다. 

‘일반적인죽음인식’에서드러난‘편안한죽음’, ‘폐끼치지않고가고싶은마음’은김미혜등(2004)과김명숙(2010)의우리나라사람들의
죽음에대한인식과태도를고찰한연구에서‘좋은죽음’으로도출된내용들과그내용이일치한다. 그리고‘불교적죽음인식’ 영역에서도출
된‘불교를통해좋은죽음에대해알게됨’은배우자사별후지장기도를하며배우자의죽음을애도하고그의미를충분히경험한것이좋은
죽음의의미를알게되는데도움이되었을것이다. ‘선업을쌓으며죽음을준비하고자함’은길태영(2019)이실시한질적해석적메타통합연
구에서우리나라노인들은죽음을준비하며삶의의미를유지하는것을좋은죽음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것과유사한맥락의결
과이다. ‘불교를통해좋은죽음에대해알게되고’, ‘선업을쌓으며죽음을준비하고자하는’ 것은지장기도를통해연구참여자들이남은시간
동안미래지향적인삶의방향성을얻게된다는것으로길태영(2019)이좋은죽음의요소로도출한‘삶의의미’를얻게되는것과같은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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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지장기도가불교도에게는좋은죽음의요소인삶의의미를되찾게하는계기를제공한다는것을보여준다. 
본연구의참여자들은배우자의죽음을맞아그에따른심리적․물질적괴로움을겪으면서도지장기도를통해자신의삶과죽음에대한시

각을재정립하게되었다. 이것은지장기도가불교인의죽음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하게하고, 하나의죽음교육으로서기능한다는것을보
여준다. 

죽음교육은죽음을이해하고사별에대처하는방법을익히고삶의의미를되새기며자살예방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지장기도를
경험한연구참여자들에게서죽음교육을받은일반인들과동일한변화가일어난다는것을알수있다. 지장기도를경험한본연구의참여자
들은배우자의죽음을수용하고, 평화롭고행복한죽음을맞이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알게되었으며, 죽음에대한인식이두려움에서편
안함으로바뀌게된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것은불교인또는종교를믿지않는사람들은가질수없는, ‘죽음과삶의연속성에대한인식’을
지장기도를경험한사람들은가질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것은기존의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으로얻기어려운효과로서배우자사별
노인들이‘외상후성장’을경험하였다는것을보여준다. 

가까운이의죽음을경험한사람은생(生)과사(死), 그사이에매일서있었을것이다. 지장기도를통해혼자서있던그길위에서지장보
살을만나고, 부처님을만나고, 자신을만났을것이다. 가피를인식하는순간, 떠나간이의죽음에대한의미뿐만아니라자신의삶의의미, 
앞으로다가올죽음의의미에대해서도비로소깨닫게되었을것이다. 이러한변화들을불교적인시각에서보면, 모두‘가피’에속한다고말
할수있다. 가피란부처님과불보살에게서위신력(보호)을얻는다는뜻으로, 중생은기도를통해가피를받을수있다.

불교의지장기도는단순한기도행위를넘어선업을쌓는구체적인수행방법이다. 매순간자비와깨달음을향한의식적인노력을통해개
인의업(業)을정화하고긍정적인에너지를축적하는과정인것이다. 지장기도는죽음을두려움의대상이아닌삶의자연스러운전환과정으
로인식하게하고이를통해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은평화롭게자신의죽음을수용하고내면의고요함에이르도록돕는다. 지장보살은중
생을구제하는자비의존재로, 지장기도를통해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은단순한현세의고통해소를넘어궁극적인해탈을향해나아가게
된다. 지장기도는좋은죽음을위한선업축적의총체적실천방법으로단순한종교적의식을넘어삶의마지막순간까지내면의성장과자비, 
깨달음을추구하는과정이다.

본연구의의의와활용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를통해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은지장기도를통해배우자를애도하였을뿐만아니라삶과죽음을분리되지않은연속으로

이해함으로써남은자신의삶의방식과방향을구체적으로생각하게되었음을포괄적으로이해할수있었다. 특히본연구는배우자를사별
한노인들당사자가지장기도를통해홀로남은자신의죽음에대해생각하는죽음인식의내용과차원, 구성요소를밝힌첫번째연구로서의
미가있으며, 향후노인대상의죽음관련연구를촉진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본연구의결과를토대로죽음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등을계획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종교적차원에서의다
차원적죽음교육프로그램은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이죽음을수용함으로써죽음에대한불안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 현재의삶을더의
미있게살아가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며더나아가삶전체를긍정적으로생각할수있도록해준다(Jeon et al., 2015). 기도를기초로
한애도혹은죽음교육프로그램이개발된다면이를활용하여죽음준비가노인들에게미치는영향력을확인하는후속연구들이활발히진행
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죽음인식이배우자사별이후의자아통합과같은노년기의긍정적발달의결과와어떤차별적관련성을가지는
지, 또는어떤죽음준비프로그램이죽음에대한긍정적태도와관련이있는지등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는노인들의죽음에대해불교가더욱적극적으로대비하고죽음준비에대한대중의인식전환을위해노력할필요가
있음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불교적인차원에서노인들이인식하고있는죽음인식과관련한법문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지만종교가
인간의정신건강, 생각, 행동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으므로(Unterrainer, Lewis, & Fink, 2014), 이러한기존의연구
들과본연구결과를통해죽음준비와좋은죽음에대한교육등다양한활동이더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과거에는
많은사람들이장례나의례를준비하는정도를죽음준비로인식하고있었다면본연구에서초고령화시대를살아가는배우자사별노인들은
남아있는삶을잘살아내는것, 즉삶과죽음을통합하는것까지를포함하여죽음준비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인간은자신의과거기억을통해자신의죽음이후의시간까지도상상할수있으며이는인간의사고와가치관, 그리고행동전반에중요한
영향을미친다(Szpunar, 2010). 따라서본연구결과는불교의죽음에대한법문혹은불교상담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인간
은누구나죽음을마주하며죽음에대한인식또한종교적인신념과밀접한연관성을지닐것이다. 하지만, 종교를믿지않는사람에게도죽음
은필연적이므로죽음에대한인식은종교적인영역으로만간주할수는없다. 본연구는배우자사별노인들의죽음에대한인식을확인함으
로써불교적맥락에서죽음과같은실존적인주제가개인의신념과심리적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의초석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은연구의의의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몇가지제한점을가지고있다.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96

A study on bereavement stress and death perception of bereaved elderly people: Focusing on Ksitigarbha prayer

첫째, 본연구는합의적질적연구방법론을활용한연구로, 적은수의참여자를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결과를일반화하는데
한계가있을수있다. 참여자들대부분이수도권에거주하는중간이상의건강수준을가진노인들이었다. 또한남녀의성비가고르지못한
점, 배우자사별에사별기간등이포함되지못한점등은아쉬운부분이다. 특히본연구의참여자10명모두종교가불교였다. 따라서후속연
구에서는종교인과비종교인을균형있게표집하여조사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지역과성비, 학력수준, 배우자사별기
간등을고려해서본연구의결과를재검증해볼수있을것이다.

뭨줳�왘
본연구는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경험에대해심층적으로이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

다. 첫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심리적스트레스는어떠했는가?, 둘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의영향은어떠하였는
가?, 셋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이후죽음인식은어떠한가?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배우자를사별하고지
장기도를경험한적이있는10명을인터뷰하고합의에의한질적분석(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Hill et al, 
2005)의방법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심리적스트레스를살펴본결과, ‘정서적스트
레스’, ‘생활의어려움에서오는스트레스’의2개영역에서6개범주가도출되었다. 둘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의지장기도참여행동이미친
영향을살펴본결과, ‘가족관계에게영향을미친가피’, ‘나자신에게영향을미친가피’, ‘생활에서경험한가피’의3개영역에서8개범주가도
출되었다. 셋째, 배우자를사별한노인이지장기도참여행동이후경험한죽음인식의변화를살펴본결과, ‘일반적인죽음인식’, ‘불교적죽음
인식’의2개영역에서6개범주가도출되었다. 본연구는배우자를사별한노인들당사자가지장기도를통해죽음으로인한상실및애도와
더불어삶을긍정하고더풍요로워지는긍정적인경험을하였으며, 홀로남은자신의죽음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고삶의의미를되찾는
과정을통해죽음인식의긍정적변화를보여주었으며, 지장기도가불교도를위한죽음교육의효과가있음을밝힌연구로서의미가있다. 향
후노인대상의죽음관련연구를더욱더촉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훷혗펯
배우자사별노인, 지장기도, 심리적스트레스, 죽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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